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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의 영적 탄력성에 대한 예측 요인 연구
: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을 중심으로

심 정 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의 영적 탄력성(Spiritual 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영적 탄력성과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의 적합성
과 영향력을 검증하고, 셋째,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이 영적 안녕감과 영적 탄력성을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 탄력성,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
은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
조방정식으로 확인한 결과,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을 예측하고, 하나
님 이미지는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였다. 셋째,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였다. 반면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하나님
과의 관계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 경험이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인의 영적 역량 중 하나인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임상적, 연구적 의의와 함께 성경적 상담의 적용과 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영적 탄력성, 영적 역량, 하나님 이미지, 영적 안녕감, 성경적 상담 

* 숭실사이버대학교 크리스천 리더십학과 강사 



90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 제33권 3호(2025)

Ⅰ. 여는 글
 

  하나님과의 단절감, 무의미, 신앙 자원의 결핍 등을 포함하는 영적 고통은 상담의 

주 호소 문제와 여러 정신병리의 핵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Berg, 2011; 

Caldeira et al., 2017; Delgado-Guay et al., 2016; Delgado-Guay et al., 

2011; Mako, Galek & Poppito, 2006; Miranda et al., 2020; Neimeyer & 

Burke, 2017; Velosa, Caldeira & Capelas, 2017).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성

경적 상담의 주된 목표인 관점에서 영적 고통은 성경적 상담에서 주의 깊게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영적 고통을 겪는 내담자는 하나님께서 현재 주시는 자원과 능

력, 도우심을 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여 주 호소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에서 내담자의 영적 고통을 다루고, 영적 고통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주 호소 문제 해결과 연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성경적 상담의 핵심 변화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마음의 변화이며

(Lane & Tripp, 2009; Keller, 2011), 성경적 상담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하나님

과의 관계 회복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호소 문제를 해결해가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적 고통의 일회적인 회복 뿐 아니라, 마음의 역량, 즉 영적 

역량(Spiritual competency)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적 역량 중 영적 고통

에서의 회복역량인 영적 탄력성을 증진 시키는 것은 성경적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목

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에서의 회복력 뿐 아니라, 재발과 예방에 중요

한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적 탄력성은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

적인 고통인 영적 고통에의 회복력을 다루기에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영적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감과 무의미, 영적 자원의 결핍 등을 포함한다. 이런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마음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Shim, 2021).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영적 탄력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영적 탄력성을 구성하는 하

위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담자가 지닌 다른 영

적 자원과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의 연관성 또한 살필 필요가 있다. 한 성도의 영적 탄

력성이 어떤 요인으로 하여금 촉진되고 강화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성경적 상담 과정에

서 보다 초점을 갖고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척도의 적용, 연구표본, 다양한 변수와의 동시적 

인과관계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기독교인의 독특한 영적 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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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되었으나(심정연, 2024), 그 척도를 적용하여 타 변수와의 연관성을 탐색한 연

구는 미흡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독교인의 영적 탄력성을 이론적 관점으로 개념화하

거나(Shim, 2021),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회복력으로서 영적 탄력성을 개념화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Manning, 2019). 

  둘째, 기독교인의 영적 역량을 의미하는 영적 탄력성의 독특성으로 인해 영적 탄력

성의 경험적 연구표본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포

함한 연구대상의 보편적인 영성을 다루는데 영적 탄력성이 탐색되었다. Manning 

(2019)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적 탄력성의 개념을 수립하면서 노년층이 역

경,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을 직면했을 때 회복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Manning은 

영적 탄력성의 개념을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반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탐색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정의인 영적 탄력성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고찰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영적 탄력성과 다양한 변수의 동시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구조방정

식을 기반으로 탐색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방법들은 동시적 관계를 탐색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특히 한 개인의 영적 역량의 중심인 영적 탄력성에 미치는 한 개인이 지

닌 영적 자원인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와 한 개인의 본연적인 자원인 자존감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능력으로 정의되는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신앙적·심리적 자원을 규명함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장에서 영적 탄력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접근의 이론적 및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신앙적 자원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감을 포함하는 

영적 안녕감, 성경적인 하나님 지식을 담은 하나님 이미지, 한 개인의 가치감을 측정

하는 자존감이 어떻게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여러 영적 요인 가운데,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과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영적 안녕감. 관계적 지식인 하나님 이미지, 그리고 자

존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

하고(심정연, 2017), 영적 탄력성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존감은 개

인의 주된 심리적 자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경험할 때 증가하

여(유지은, 송윤희, 2019; 신성만, 김주은, 2011; 심정연 2017), 영적 탄력성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통해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는 경로와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통해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는 경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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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효과의 유의성과 bootstrap 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Ⅱ. 펴는 글

1. 영적 탄력성의 정의와 특징 

  영적 탄력성(spiritual resilience)은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 탄

력성으로, 개인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내적 능력 뿐 아니라, 영적 고통에서 도움을 

주는 공동체의 역량을 포함한다(Shim, 2021). 영적 고통(spiritual suffering)은 성도

에게 가장 큰 위기이자 고통이다(시 22; Lloyd-Jones, 1998).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

절감과 소외감, 영적 자원의 결핍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영적 고통은 (Brown et al., 

2006; Duff, 1994; Durà-Vilà & Dein, 2009; Lloyd-Jones, 1998; NANDA, 

2007; Shim, 2021)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일으키는 역동의 가장 핵심에 존재한다

(Shim, 2021).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다

면, 내담자는 다른 회복력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 탄력성은 마음 중심의 도미

노처럼,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 내담자가 회복되도록 돕는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

감의 회복과 그 마음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주 호소 문제의 회복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회복 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이 삶의 고통에서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Kaplan et al., 1996).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일반적인 고통에서의 회복역

량이며, 한 개인이 지닌 높은 자존감, 내적 귀인, 책임감, 유머, 문제해결 능력, 특별

한 특질과 기능을 포함한다(Coutu, 2002; Caverly, 2005; Garmezy, 1991). 회복 

탄력성은 한 개인의 특정 역량에 주목했지만, 본 연구가 정의하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

복능력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영적 고통은 일반적 고통과 구별되는 하나

님과의 단절감이 핵심 경험이고, 이 단절감은 자존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역량으로

는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회복이 핵심 역동이기 때문이다(Shim, 

2021). 

  영적 탄력성은 영적 역량 중 하나로, 안정적이고 통합된 능력(Coutu, 2002)으로서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능력이다. 동시에 영적 역량은 성령님의 특별 계

시적인 도우심으로 가능케 되는 능력으로 타 역량과 구별된다(Hoekema, 1986;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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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24). 본 연구가 정의하는 영적 역량(spiritual competence)은 기독교인이 갖게 

되는 역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축되는 한 개인의 역량이다. 그러므로 영적 역량은 

비기독교인의 역량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으로 세워지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Shim, 2021; 심정연, 2024).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 탄력성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과 신앙공동체의 역량으

로 구성된다. 영적 탄력성의 내적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인 지적 역량은 성령의 능력으

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성경적으로 고통을 해석하는 역량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고통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성도의 세계관, 가치관, 신념

체계, 사고가 구축되는 역량을 포함한다(Keller, 2013; Kuyper, 2008).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성경적 마음의 변화는 시작되며, 지, 정, 의의 전인적 변화가 시작

된다(Lloyd-Jones, 1998; 시 13, 22, 25, 74, 83). 

  두 번째 정서적 역량은 영적 고통 안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단절감, 공허감을 알아차

리고 수용하며(Durà-Vilà & Dein, 2009; 시 10, 11),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기쁨, 

위로를 경험하는 능력이다(시 27:5, 13-14, 28:7-9, 30:5, 32:11; 갈 5:22-23).

  마지막 역량은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의지적 역량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

아가는 역량이다(Durà-Vilà & Dein, 2009; Keller, 2013; Worthington et al., 

2016).

  영적 탄력성의 외적 요인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신앙공동체 능력이다(Shim, 2021). 

외적 요인은 개인이 경험하고 자각하는 외적 자원인 신앙공동체의 자원을 의미한다. 

신앙공동체는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며, 권면하고 기도한다(McGrath, 2013; Shim, 2021; Welch, 

2013). 신앙공동체는 성도가 서로 세워주고, 약함을 책임지며(안경승, 2010; Stott, 

2010) 그리스도 안의 한 몸이 된다(고전 12:25-26; 엡 4:15-16).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이 성도 개인의 내적인 역량 뿐 아니라, 성도가 한 몸으로 연결된 신앙공동체의 

역량과도 연결됨을 보여준다. 

2.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의 정의 및 특징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성도의 핵심 영

적 요인 중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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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적 안녕감  

  먼저, 영적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어온 영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경험하

는 영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영적 안녕감은 만족하는 경험 자체로, 회복하는데 필요

한 능력을 의미하는 영적 탄력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영적 안녕감은 수직적 차원, 

수평적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수직적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측정하는 종교적 

안녕감을 의미하고, 수평적 차원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실존적 안녕감으로 구성된다 

(Paloutzian & Ellison, 1982). 종교적 안녕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의 행복

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 실존적 안녕감은 삶의 목적의식과 

의미를 포함한다(박지아, 2003).

  2)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는 성도가 지닌 영적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 이미지를 의

미한다(Edwards, 2005; 심정연, 2020). 성경적 관점의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하나님과의 일화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지식이다(심정연, 2016). 본 연구

가 정의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기존의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대상 표상으

로서의 하나님 이미지와 여러 인지적 작용을 통해 인지적으로 형성되는 이미지(이정

모, 2009; Rizzuto, 2000)를 넘어, 영적 지식으로서 형성되는 하나님 이미지를 의미

한다(심정연, 2016). 하나님 이미지는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되

는 독특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이다(Calvin, 2008).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을 기반으로 형성된다(Calvin, 2008; Packer, 2011).

  3) 자존감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감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

을 신뢰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Brown, 1998)을 포함한다. 개인은 실제 현실보다 

주관적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경험한다(Zeiger-Hill, 2013). 개인의 자존감

은 자기의 장점, 단점 등의 총체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형성된다

(Rosenberg, 1965).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궁극적으로 자존감의 근거가 자신의 성취

나 능력에 있지 않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자녀로서의 부르

심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확인되

는 자기 가치에 기인하기 때문이다(McGrath & McGrat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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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영적 탄력성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을 통해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긴밀한 연관성이 확인되어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은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고(심정연, 

2017), 이 이미지는 영적 고통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

이 된다. 영적 고통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내적 능력과 공

동체의 역량인 영적 탄력성은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구축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관계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황혜리, 김지윤, 2012)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단순한 개념적 

지식을 넘어,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관계적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은 관계적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하나님 이미지를 촉진하고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 즉 영적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의 단절감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

님을 구하며 영적 고통에서 회복되었다(시 13, 22, 25, 74, 83). 이렇게 하나님에 대

한 지식이 영적 역량인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제시한다. 

  H1.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4. 영적 안녕감, 자존감, 영적 탄력성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에서는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며, 자존감을 유의

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은, 송윤희, 2019; 신성만, 김주은, 2011; 심정

연, 2017; Kang et al., 2009). 한 개인의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촉진할 뿐 아니

라, 하위요소인 실존적 안녕감 역시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유지은, 송윤희

의 연구(2019)에서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촉진하고, 자존감을 매개로 대학 생활 적

응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 영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인 실

존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예측하였다(신성만, 김주은, 2011; 심정연, 2017). 이는 하나

님과의 관계에서의 만족감과 삶의 의미 경험이 자기 가치의 평가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

계 경험 안에서 자기 가치를 알게 될 때 형성될 수 있기에(McGrath & McGr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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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한 개인의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예측할 수 있다. 

  영적 안녕감이 촉진하는 자존감은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인 영적 탄력성을 긍정적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깨달을 때,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시 13, 22).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5.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모델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을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촉진하는 영적 요인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예측하였다. 

  H1.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H2.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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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회에 출석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기독교인 256명

(남성 103명, 40.2%; 여성 153명, 59.8%; 연령 평균 39.92세, 표준편차 12.78)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자료는 구글 링크와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3) 측정도구 

    (1) 영적 탄력성 척도 (Spiritual resilience scale)

  영적 탄력성 척도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을 탐색하는 척도로, 3가지 하위요인으

로 확인되었다(심정연, 2024). 영적 탄력성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인과 공동체의 

외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개념화되고 개발되었는데, 본 척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로 나타났다. 1요인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이다. 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

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심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기억했다.’ 등의 고통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생각

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정서적 역량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거나 하

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느껴질 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했다.’, ‘하나님과 친

밀감을 느낄 수 있길 기대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는 느낌이 실재가 아니라

고 생각했다.’ 등으로 구성된다. 내재적 역량의 마지막인 의지적 영적 탄력성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성경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등으로 구

성된다. 2요인은 신앙공동체의 역량으로는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신앙공동체가 있음

을 기억했다.’, ‘교회 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 지지 그룹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등에 참

석했다.’ ‘신앙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신앙공동체는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

록 도왔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3요인은 성경적 관점의 고통의 해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고통이 없게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세상은 타락 이후 고통을 겪고 있음을 기억했

다.’로 구성되었다. 영적 탄력성 척도는 49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항상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로 구성되었다. 전체 49개 문항에서, 최소 49점, 최대 245점이 측정될 수 있다. 하위 

척도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이 포함되는 요인 1은 40점에서 200점, 공동체의 

역량인 요인 2는 5점에서 25점,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인 요인 3은 4점에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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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로 범위가 설정되었다. 심정연의 연구에서 요인1의 Cronbach’s α는 .979, 요인2

의 Cronbach’s α는 .903,였고, 요인3의 Cronbach’s α는 .781, 본 연구의 영적 탄

력성 전체 Cronbach’s α는 .976였다. 

    (2)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Korean Brief version of God’s Image 

scale; KBGIS)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는 5요인 척도로, 기존 Lawrence의 6요인(임재, 

도전, 수용, 자비, 영향, 섭리) 72문항 척도를 5요인(응답, 수용, 자비, 임재, 양육) 17

문항으로 단축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척도이다(심정연, 김준, 2024). 구체적인 문항

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며 자라게 하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응원하신다.’, ‘나

는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4점 척도로 17점에서 68점

까지 분포한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매우 그렇다)

점으로 구성되었다. 심정연, 김준(20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고, 본 연

구의 하나님 이미지의 Cronbach’s α는 .89이다.

    (3) 영적 안녕감 척도 (Spiritual Wellbeing Scale)

  영적 안녕감 척도는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의 두 하위요소로 구성된 척도

로 총 20문항을 포함한다(Paloutzian & Ellison, 1982). 종교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겪는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감을 측정하고, 실존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만족, 의미를 

탐색한다. 종교적 안녕감은 ‘나는 신과 가깝게 지낼 때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 ‘나

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 와 같은 문항들을 통해 종교적 안녕

감을 측정하고, ‘산다는 것은 내게 많은 의미를 준다.’, ‘나는 살아가는 것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등의 문항들을 통해 실존적 안녕감을 측정한다. Likert식 6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거의 그렇지 않다), 3점(그러지 않다), 4점(그렇다), 

5점(거의 그렇다), 6점(매우 그렇다)으로 나타난다(박지아, 2003). 본 연구는 박지아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지아의 연구의 Cronbach’s α는 영

적 안녕감은 .91이고, 본 연구의 영적 안녕감의 Cronbach’s α는 .95이다. 

    (4) 자존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번안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

를 차재선(2013)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구성되어 있다. 구

체적으로는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

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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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1-5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구성된다. 차재선의 연구의 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7이다.

  4) 분석방법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분석은 SPSS (버전 

31.0)과 SPSS AMOS 31.0을 기반으로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및 

Bootstapping 분석으로 매개분석이 실시되었다. 모델은 CFI의 값이 0.90이상, TLI가 

0.90 이상, RMSEA가 .08 이하일 때 적합하다(Hair et al., 2010). 본 연구는 문항묶

음을 통해 측정오류를 줄였다. 먼저 문항을 1개 요인으로 고정한 뒤, 요인분석(주성분 

분석)을 통해 문항을 나열하고, 균형적으로 부하량으로 고려하여 문항 묶음을 실시하

였다(Little et al., 2013; Lee & Kim, 2016).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AMOS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0회 표본을 무작위 재추출하여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은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BC CI)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6. 연구결과

  1)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수인 영적 탄력성,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은 모두 정적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r = .0.83, p < 

0.001), 자존감(r = 0.67, p < 0.001), 영적 탄력성(r = 0.62, p < 0.001)과 모두 높

은 상관을 유의미하게 보였다. 이는 긍정적인 영적 안녕감을 경험할수록, 긍정적인 하

나님 이미지와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이미지(r = 0.54, p < 

0.001)와 자존감(r = 0.39, p < 0.001)은 영적 탄력성과 모두와 중간 이상의 높은 상

관을 보였다. 즉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가질수록 영적 탄력성이 높아지며, 자존감

이 높을수록 높은 영적 탄력성, 즉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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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별 상관관계 

경로 영적
탄력성 자존감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영적 탄력성

자존감 0.39***

영적 안녕감 0.62*** 0.67***

하나님이미지 0.54*** 0.49*** 0.83***
*   

           p < 0.05, ** p < 0.01,  *** p < 0.001

  2)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및 매개 효과 분석

    (1) 모형의 평가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측정변수를 그룹화하여 측정하였다. 영적 탄력성, 하나님 이미지, 영적 안녕감, 자존감 

문항들은 평행분석 결과 각각 1요인 구조로 나와 단일지표로 정의하고 요인적재량, 오

차분석을 계산 후 고정하였다(배병렬, 2009). 

  모델은 CFI, TLI가 .90이상, RMSEA가 .08미만일 때 적합하다 (Hair et al., 

2010). 본 연구 모델은 CFI가 .986 , TLI가 0.982 RMSEA 가 0.063이기에 적합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모형  df CFI TLI RMSEA

모형 100.197 50 0.986 0.982 0.063

    (2) 모형의 경로계수

  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β = .89, r < 

0.001)와 자존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 = .72, r < 0.001).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

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하나님 이미지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β = .54, r < 0.001). 

반면, 자존감이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모델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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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β = .08, r > 0.05), 자존감을 매개로 영적 안녕감이 영적 탄력성을 매개한다는 가

설 2가 기각되었다. 

<표 3>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영적 안녕감 -> 하나님 이미지 0.43 0.89 0.02 18.02***

영적 안녕감 -> 자존감 0.53 0.72 0.04 12.23***

하나님 이미지 -> 영적 탄력성 0.83 0.54 0.12 7.01***

자존감 -> 영적 탄력성 0.11 0.11 0.08 1.49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2)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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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WB = Spiritual Well-being (영적 안녕감); GI = God Image (하나님 이미

지); SE = Self-esteem (자존감); SPR = Spiritual Resilience (영적 탄력성). 

Swb_tm1~3, Gi_tm1~3, Se_tm1~3, Spr_tm1~3: 각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 d1, d2, d4: 잔차항; e1~e12: 측정 오차. 

     (3) 매개 효과 분석

  최종모형에서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통해 영적 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Bootstrap 분석 결과, 영

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거쳐 영적 탄력성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B = 

0.42, 95% BC CI [0.34, 0.50], p = .001). 이는 영적 안녕감이 영적 탄력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영적 탄력성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영적 안녕감에서 영적 탄력성으로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β = .00), 완전 매개(full mediation) 모형이 지지 되었다.

<표 4>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 검증결과

경로 추정계수 95% BC 신뢰구간

영적 안녕감 -> 하나님 이미지 ->  영적 탄력성 0.42 0.34 .0.50***

  * p < 0.05, ** p < 0.01,  *** p < 0.001

Ⅲ. 닫는 글

  영적 탄력성은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과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

었다. 영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과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인의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심정연, 2017). 특히 본 연구는 하나님 이미지 중 응답, 수용, 

자비, 임재, 양육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했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감을 설

명하는 종교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를 자각하고 만족하는 실존적 안녕감이 모두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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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영적 안녕감이 응답하시고, 수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임재하시며 양육하시는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이미지는 또한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하나님 이미지는 β 값

이 .54로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도가 가진 응답, 

수용, 자비, 임재, 양육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영적 탄력성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의

미한다. 위의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가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 역량으로서 지, 정, 

의의 내적 역량과 외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위의 결과와 함께,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

이라는 가설 1이 검증되었다. Bootstrap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감과 삶의 의미에 대한 만족감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

지를 형성하고, 하나님 이미지를 통해 영적 탄력성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완전 매개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는 영적 안녕감이 영적 탄력성을 촉진하는데 하나님 

이미지가 완전한 매개요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지은, 

송윤희(2019)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실존적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예측하는 기존의 

선행연구(신성만, 김주은, 2011; 심정연, 2017)들과도 연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

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경험할수록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자기 가치감과 존중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존감이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매개변수 모델이 성립하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기독교인의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자존감이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 평가에 기인한 자기 가치감이 영적 탄력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

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이는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역동(spiritual 

dynamics)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있다. 특히 한 개인의 영적 요소

들이 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구조를 탐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영적 탄력성의 단일한 요소가 각각 특

정 정신병리나 상담의 이슈에 영향을 주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세 가지 영적 요

인들의 영적 역동(spiritual dynamics)이 정신병리와 심리 영적 자원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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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지를 면밀하게 살피는데 임상과 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영적 탄력

성이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기반으로 문항들이 도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 수용, 자비, 임재, 양육하는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가 영적 탄력성을 촉진하

는 중요한 하나님 이미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상담 과정에서 영

적 탄력성 증진을 개입할 때,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입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성경적 상담에서의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상담에서 

영적 탄력성을 증진 시키는 개입을 할 때, 영적 탄력성 개입 이전에 순차적으로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하고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감, 삶의 의미 경험 등을 탐색하고, 개입한 후,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를 탐색하고 개입하는 선행적인 개입이 영적 탄력성 개입의 촉

진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적 상담의 사례 개념화에서 영적 탄력성과 함께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할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준다. 개별적으로 영적 탄령성이라는 단

일한 영적 요소만 개인이 지닌 영적 자원으로 보는 것을 넘어,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영적 탄력성을 하나의 영적 역동의 묶음으로 보고 영적 검사로 활용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경적 상담의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과정에서의 영적 변화를 탐색

하고 측정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인을 함께 본다면, 보다 면밀한 사례 개념화와 상

담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영적 역동이 기독교인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보호 요인과 다른 심리 영적 자원과 

역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세 가지 주요 영적 요소의 인과관

계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절, 매개 효과와 한 시간 대 

뿐 아니라 여러 시간대의 연구인 종단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

경적 상담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세 가지 영적 요인들 진단하고 상담의 효과성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영적 요인 간의 역동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함으로서, 

성경적 상담의 독특한 개입과 효과성의 양상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하나의 시간대에 영

적 요인들의 관계를 측정한 한계를 지닌다. 추후에는 다양한 시간대의 영적 요인들의 

역동을 탐색하면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영적 요인들의 일관된 관계를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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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인에 한정되어 있고 동양 문화의 영향을 받기에, 다양

한 인구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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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ve Factors of Spiritual Resilience in Christians: 
Spiritual Well-Being, God Image, and Self-Esteem

Shim, Jung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spiritual resilience among Christians.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carefully examined (1) the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God image, and self-esteem; (2) the overall 
model fit and explanatory power of factors affecting spiritual resilience; 
and (3) whether God image and self-esteem meaning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resilie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clearly 
confirmed among spiritual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God image, and 
self-esteem. Seco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spiritual 
well-being strongly predicted both God image and self-esteem, and that 
God image subsequently predicted spiritual resilience. Third, spiritual 
well-being predicted spiritual resilience indirectly through biblical God 
image, wherea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resili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Christians’ relational sense 
of well-being with God and their experience of personal life meaning 
positively influence the eventual formation of a biblical God image, which 
ultimately contributes to one of their essential key spiritual capacities, 
namely spiritual resilience. Based on these important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clin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biblical counseling, 
carefully addresses its limitation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significant 
future research.

Key words: spiritual resilience, spiritual competence, God image, spiritual  
      well-being, Biblical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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